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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2)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

며 자아정체성을 본격적으로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

다(송명자, 2008). 특히 이 시기에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행

복감은 일시적이고 단순한 정서적 경험을 넘어 성인기 삶

의 전반적인 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소년기 행복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학문적 탐색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이상록 외, 2015; 
Suldo & Huebner, 2006; Zhang & Yang, 2025).

청소년의 행복감은 학업성취,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적

응, 또래 관계 등 주요한 발달적 지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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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s how parental achievement pressure impacts adolescents' overall happiness,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the burden of private education. Reports indicate that South Korean adolescents rank among the 
least happy in OECD countries. While various factors contribute to this, situation, it is hypothesized that excessive 
parental expectations and the demand for private education increase stress and lower well-being. Using data from the 
14th wave of the Korean Child Panel (N=1,348),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achievement 
pressure, private education burden, and adolescent happiness. Th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3.0 and the 
Hayes PROCESS macro Model 4. Findings show that parental achievement pressure negatively affects adolescents' 
happiness. Furthermore, this pressure significantly heightens the burden of private education, which, subsequently reduces 
happiness. The mediating effect of private education burden was confirmed, indicating that parental achievement pressure 
indirectly impacts happiness by increasing stress from private education. These results highlight that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parental expectations contribute to lower adolescent well-being. The study emphasized the need for 
parental education programs to set realistic achievement expectations and advocates for policy interventions aimed 
at alleviating private education burdens, to ultimately enhance adolescent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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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이지언 외, 2022; Huebner et al., 2003). 행복감이 높

은 청소년은 학교생활에서의 적응력이 뛰어나고 스트레스

와 불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또래와도 원만하게 

상호작용한다(현의숙, 황혜정, 2019). 또한, 긍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내적 학습 동기가 높고 성취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어 장기적으로 높은 삶의 만족감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iener, 2000).
이러한 청소년의 행복감은 개인 내적 요인과 사회·환경

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개인 내적 요인은 주

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통제감 등이 있으며, 사회·환
경적 요인은 부모와의 관계, 또래 관계, 학교 환경 등이 있

다(이의빈, 김진원, 2022; Huebner et al., 2003; Kerr et 
al., 2012; Zhang & Yang, 2025). 특히, 부모와의 관계 및 

부모의 양육 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 형성에 매우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미영, 2020). 부모의 온

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 태도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과 

행복감 증진에 긍정적 영향(박봉환, 2023; 박혜진, 채유정, 
2019)을 미치는 반면,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이 자녀의 심

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

들(이선미, 주영아, 2019; Luthar & Becker, 2002)을 종합

해 볼 때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도한 성취 기대는 자녀의 행

복감을 낮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대한민국의 부모-자녀 관계는 정서적 지지와 같은 

긍정적 관계보다는 ‘학업성취’라는 특정 목표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

한민국 특유의 사회문화적 배경, 즉 전통적으로 높은 교육

열과 명문대 입학 및 자녀의 직업적 성공에 대한 부모들의 

강력한 욕망에서 비롯된다. 대한민국 부모들은 자녀의 높

은 학업성취가 자녀의 미래 경제적 지위와 직업적 안정성

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으며 이러한 이유로 자

녀에게 높은 성취기대와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다

(이선미, 주영아, 2019; 이의빈, 김진원, 2022; 임소현 외, 
2022). 

이러한 부모의 성취압력은 자녀의 사교육 참여율을 높

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소년 사교육 실태를 

다룬 교육부, 통계청(2025) 자료에 의하면 2024년 우리나

라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8%, 주당 평균 참여시간은 

7.8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도 75.4%에 비하여 

2.7% 상승한 수치로 초등학생 증가율 1.7%, 고등학생 증

가율 0.9%보다 상승폭이 크다. 이처럼 중학생들의 사교육 

참여가 매해 늘어나고 있어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지만 현

재까지 국내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성취압력과 자

녀의 사교육 부담감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목·자사고와 일

반고 등으로 고등학교 유형이 분류되어 있는데, 학생의 중

학교 학업성취 수준은 진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의 유형과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학업성취와 사회적 성공에 민감한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보다 우수한 고등학교

에 진학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자녀의 중학교 성적에 대

한 기대와 압력이 높아지게 된다. 사춘기에 진입하여 자율

성 욕구가 민감해진 중학생에게 부모의 성취압력으로부

터 비롯된 사교육은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Eccles & 
Wigfield, 2023; Ryan & Deci, 2023). 자기결정이론

(Self-Determination Theory; Ryan & Deci, 2023)에 따

르면, 부모의 성취압력은 중학생 자녀의 자율성을 훼손해 

학습을 외부가 시켜서 하는 일로 경험하게 하며 이 과정에

서 사교육 참여를 개인적 희생으로 인식하게 한다. 사교육

에 참여하더라도 자신의 의지에 의해 참여할 경우 학습의

욕 및 성과도 높아지겠지만, 외부의 압력에 의해 참여한 사

교육은 부담감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중학생들

의 사교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고

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성취압력이 중학생 자녀가 

느끼는 사교육 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학생의 학업성취와 사교육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중학

생들이 자신의 생활에 대해 느끼는 행복감과 사교육은 밀

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여러 종단 연

구에서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 시간이 길수록 학업 스트레

스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곧 전반적인 행복감을 

낮춘다고 보고하였다(박현정, 변상민, 2021; 장유진 외, 
2020). 이수진 외(2024)가 실시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아동행복지수 조사에서도 대한민국 중학생의 평균 행복지

수는 100점 만점에 47.1점으로 OECD 국가 간 비교에서 

최하위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주당 9시간 이상 

‘과다 공부’하는 집단이 수면 부족과 행복감 저하, 그리고 

높은 수준의 사교육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
히, 이러한 과다공부 집단의 비율은 중학교 고학년으로 갈

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연구에서도 과도한 

사교육 참여가 청소년의 심리적 웰빙을 저하시켜 장기적으

로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음을 지

적하고 있다(Bray, 2013).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에 참

여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강한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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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해 청소년들의 사교육 부담감과 행복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부모의 성취압력이 높아질수록 자녀들은 심리적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

기효능감이 감소하고 우울과 불안 등 부정적 정서를 경험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존 선행연구들(강문

비 외, 2021; 오윤경, 2025; 전미지, 최나야, 2025; Luthar 
& Becker, 2002)은 주로 부모의 성취압력과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나 문제행동과 같은 부정적 심리 변인과의 관계

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자녀의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 심

리변인과 연결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 더 많은 사교육을 시키고 학업에 매진하도록 채찍질 

하는 것이 자녀에게 유익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자녀에게 

많은 학습량과 높은 성과를 요구하는 부모들이 해마다 증

가하고 있다(교육부, 통계청, 2025). 이에 부모의 성취압

력과 자녀의 사교육 부담감이 행복감에 어떤 경로로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부모

의 역할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최근 이루어진 부모의 성취압력과 자녀의 행복감에 대

한 연구결과 중 부모의 성취압력이 자녀의 행복감에 직접

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거나 유의하지 않고, 학업 스

트레스가 매개 또는 조절 변인으로 투입될 때 효과가 뚜렷

해진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한국아동패널 11
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이의빈, 김진원(2022)은 부모의 성

취압력이 자녀의 행복감을 직접 낮추지는 않았지만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행복감을 저하시킨다고 하며 자

녀의 학업 스트레스의 간접 효과에 대한 경로를 보고하였

다.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열이 높은 중국에서 이루어진 Lu 
et al.(202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성취 기대가 기본적으로

는 행복감을 높였지만, 중학생 자녀가 체감하는 학업압력

이 높을수록 그 효과가 약화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같은 

문화권에서 이루어진 Yin et al.(2025)의 연구에서는 부모

의 교육기대가 자녀의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을 통해 주관

적 행복감을 높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요약해보면, 부모의 성취압력이 

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인지 부적인지,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단정 지을 

수 없다. 우리나라와 같이 부모의 성취압력이 높고, 자녀가 

느끼는 사교육 부담감이 큰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성취압력과 자

녀의 사교육 부담감 및 전반적인 행복감의 관계를 종합적

으로 심도 있게 탐색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

모의 성취압력이 자녀의 전반적인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이 과정에서 자녀가 느끼는 사교육 부담감의 매

개효과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밝혀진 

연구결과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하는 성취압력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바람직한 부모-
자녀 관계 형성을 위한 통합적이고 현실적인 부모교육 프

로그램 및 정책적 지원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성취압력은 자녀의 전반적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성취압력은 자녀가 느끼는 사교육 

부담감을 통해 자녀의 전반적 행복감에 간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모의 성취압력과 중학생 자녀의 사교육 부

담감 및 전반적 행복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아

동패널의 14차년도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14차년

도는 대상아동이 만 13세, 중학교 1학년이 되는 해로 무응

답을 제외한 1,348명 아동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대상 아동

은 남자 688명(51%), 여자 660명(49.0%)이었으며 평균연

령은 13.4세였다. 참고로 연구 대상 아동의 어머니의 연령

은 40대 971명(72.0%), 50대 256명(19.0%), 30대 113명

(8.4%), 20대 8명(0.6%)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

은 4년제 대학 졸이 516명(38%), 전문대 졸 381명(28.4%), 
고등학교 졸 356명(26.5%), 대학원 졸 89명(6.6%),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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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졸 이하 6명(0.5%)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소득은 

300만원 미만 197명(14.6%), 300~400만원 대 466명

(34.6%), 500~600만원 대 382명(28.3%), 700~800만원 

대 158명(11.7%), 900만원 이상 145명(10.8%)으로 나타

났다. 

2. 연구도구

1) 부모의 성취압력

부모의 성취압력은 오아름(2017)의 척도를 한국아동패

널 연구진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

는 ‘부모님은 내가 학교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꾸중을 하신

다.’, ‘부모님은 내가 공부해야 할 시간에 잠을 자면 깨우신

다.’, ‘부모님은 나에게 남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한다

고 말씀하신다.’ 와 같이 부모가 자녀의 성취에 갖는 관심 

및 압력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12개 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연구진이 대상 아동에게 질문지를 나

눠주고 ‘지금부터 ○○(이)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는지 물어 보겠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표시해 주세

요.’라고 질문하면 연구대상 아동이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 평정하였

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에 대한 성

취압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 .88로 나타났다.

2) 자녀가 느끼는 사교육 부담감

본 연구에서 자녀가 느끼는 사교육 부담감은 한국아동

패널 연구진이 개발한 ‘아동이 인식하는 사교육’ 척도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아동이 인식하는 사교육’ 척도는 총 4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사교육 부담감에 대한 문

항은 1문항으로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과외에 대해 어떻

게 느끼는지?’에 대한 5점 척도이다. 연구진이 연구대상 아

동에게 질문지를 나눠주고 연구 대상 아동은 해당 질문에 

대해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1점)에서 ‘매우 부담스럽

다’(5점)까지 평정하였다.

3) 자녀의 전반적 행복감

본 연구에서 자녀의 전반적 행복감은 MCS(2008)의 

Child Paper Self Completion Questionnaire를 한국아동

패널 연구진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

도는 ‘00이는 하루하루를 생각하면 어떠니?’, ‘00이는 친

구에 대해 생각하면 어떠니?’와 같은 문항 총 6개로 이루어

져 있다. 연구진이 들려주는 각 문항을 듣고 자신의 상태를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1점)에서 ‘매우 행복해요’(4점)까
지가 적혀진 그림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한다. 점수가 높을수

록 일상생활의 각 영역(외모, 친구, 가족, 학교공부, 학교, 
삶)에 대한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 .73
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아동패널 14차년도 자

료이다. 모집단은 2008년 출생한 신생아 2,150가구로 14
차년도의 경우 모집단의 96.5%의 샘플을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변인인 부모의 성취압력, 중학생 자녀의 사교

육 부담감 및 전반적 행복감은 모두 연구 대상 아동이 평

정하는 것으로 해당연도 7월~12월에 한국아동패널 연구

진이 대상 아동을 직접 만나 면접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

집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 23.0과 PROCESS macro version 
4.2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

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

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

해 신뢰도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부모의 성취압력, 자녀

가 느끼는 사교육 부담감, 자녀의 전반적 행복감 간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

였다. 넷째,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eacher와 

Hayes(2008)가 개발한 PROCESS macro의 모형 4를 사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Bootstrap를 이용하였다. 검증 시 모형의 Bootstrap의 샘

플 수는 5,000개로 지정하였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

였다. 

Ⅲ. 연구결과

1. 기초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인들의 정규성 여부를 확인



부모의 성취압력이 중학생 자녀의 전반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자녀가 느끼는 사교육 부담감의 매개효과 5

- 549 -

하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산출하였

다. 왜도와 첨도 기준은 일반적으로 정규성 판단의 경험적 

기준으로 활용되며(Weston & Gore, 2006), 이때 왜도는 

±2 이내, 첨도는 ±4 이내일 때 정규분포로 간주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변인인 부모의 성취압력, 자녀의 사교육 부담

감, 자녀의 전반적 행복감의 왜도는 각각 .22,  .17, -.31로 

모두 ±2 범위 내에 있었으며, 첨도 역시-1.23, -.71, -1.69
로 ±4 기준을 충족하여 연구 변인들은 모두 정규성이 입증

되었다. 
다음으로 변인들 간 Pearson의 상관분석 결과, 부모의 

성취압력, 자녀의 사교육 부담감, 자녀의 전반적 행복감 간

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표 1>. 먼저 부모의 성취압력

과 자녀가 지각한 사교육 부담감 간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r= .20, p<.001). 반면, 부모의 성취압력

과 자녀의 전반적 행복감(r=-.13, p<.001), 자녀의 사교육 

부담감과 전반적 행복감 간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r=-.27, p<.001). 

2. 부모의 성취압력과 자녀의 전반적 행복감의 관계

에서 자녀의 사교육 부담감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성취압력이 자녀의 사교육 부담

감을 거쳐 자녀의 전반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기 위해 PROCESS Macro 모형 4를 사용하여 매개효과

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부모의 성취압

력을 독립변인으로, 자녀의 전반적 행복감을 종속변인으

로 설정한 후 자녀가 느끼는 사교육 부담감을 매개변인으

로 투입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2>,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첫째, 부모의 성취압력은 자녀의 전반적 행복감에 부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4, p<.01). 즉, 부모가 자녀에 대한 성취압력이 높을

수록 자녀의 전반적 행복감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

되었다. 둘째, 부모의 성취압력은 자녀가 느끼는 사교육 부

담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 .25, p<.001). 
이는 부모의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체감하는 사교육

변인 1 2 3

1. 부모의 성취압력  1.00

2. 자녀가 느끼는 사교육 부담감     .20***  1.00

3. 자녀의 전반적 행복감    -.13***    -.27*** 1

M  4.35  2.33  2.71

SD   .93  1.00   .55

왜도   .22   .17  -.31

첨도 -1.23  -.71  -1.69
***p<.001

<표 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기술통계                                                         (N=1,348)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t
95 % CI 

F(df) R²
 LL  UL

자녀가 느끼는 

사교육 부담감
부모의 성취압력   .25*** .04  6.92  .18  .32 47.91

(1110) .04

자녀의 

전반적 행복감 

부모의 성취압력 -.04** .02 -2.80 -.08 -.01
46.34
(1109) .08자녀가 느끼는 

사교육 부담감
-.11*** .01 -8.45 -.14 -.09

자녀의 

전반적 행복감 
부모의 성취압력 -.07*** .02 -4.48 -.10 -.04 20.03

(1110) .02

<표 2> 부모의 성취압력과 자녀의 전반적 행복감간의 관계에서 자녀의 사교육 부담감의 매개효과                                 (N=1,348) 

주.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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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서적 압박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자녀

가 느끼는 사교육 부담감은 자녀의 전반적 행복감에 부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11, p<.001). 이는 사교육 

부담이 큰 학생일수록 덜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의미

한다. 넷째, 간접효과 검증 결과 부모의 성취압력이 자녀가 

느끼는 사교육 부담감을 거쳐 전반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

향은 B=-.03이었으며, 95 % Bootstrap 신뢰구간이 0을 포

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부모의 성취압력

이 자녀에게 사교육 부담감을 느끼게 하고 이러한 부담감

은 중학생 자녀 입장에서 자신이 덜 행복하다고 느끼게 하

는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모

의 높은 성취압력은 자녀의 행복감을 직접적으로 낮출 뿐 

아니라 사교육 부담감을 증가시켜 행복감을 저하시키는 이

중 경로를 갖는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성취

압력이 자녀의 전반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자녀가 지각하는 사교육 부담감의 매개효과를 

구조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자녀의 전반적 행복감에 부모의 성취압력

과 자녀의 사교육 부담감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쳤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지나친 학업성취압력이 자녀

의 심리적 안녕과 행복감을 저하시킨다는 기존 연구결과

(이선미, 주영아, 2019; Luthar & Becker, 2002) 및 자녀의 

높은 학업스트레스는 자녀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높인다는 국내외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박현정, 변상민, 2021; 장유진 외, 2020). 보건복지부

(2024)가 2023년에 실시한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9~17세 아동은 방과 후 시간을 자신이 원하는 대

로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사 참여 아동의 42%가 

방과 후에 친구들과 놀기를 희망했으나 실제로 그렇게 지

내는 아동은 19%에 불과했다. 반대로 학원이나 과외를 희

망한 아동은 25%였으나 실제 참여율은 54%로 나타나 아

동들이 원하는 활동과 실제 활동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나

타났다. 이 조사 항목은 5년 전인 2018년에도 동일하게 실

시되었다. 당시 학원이나 과외를 원한 아동은 약 20%였지

만, 실제 참여율은 50%였다. 친구들과 놀기를 바란 아동은 

절반에 가까운 48%였으나 실제로 놀 수 있었던 비율은 

20%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5년간 아동들의 방과 후 생

활에서 학업 관련 활동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즉, 
아동들이 ‘희망하는 삶’과 ‘실제 삶’의 차이가 심화되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여유와 행복감이 감소할 가능성을 보여

구분   B SE
95 % CI

LL   UL
총효과 –.07 .02 -.10 -.05

직접효과 –.04 .02 -.08 -.02
간접효과 –.03 .01 -.04 -.02

<표 3> 부모의 성취압력과 자녀의 전반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자녀가 느끼는 사교육 부담감의 간접효과 검증    (N=1,348)

**p<.01    ***p .001

[그림 2] 부모의 성취압력이 자녀의 사교육 부담감을 매개로 전반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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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정지나, 손승희, 2020). 
특히, 대한민국의 높은 교육열과 학벌주의와 같은 독특

한 사회문화적 특성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가하는 성취

압력의 부정적 영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윤가

영 외, 2022)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성취에 

대한 기준이 높아 청소년들이 부모의 성취압력에 보다 민

감해질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는 비단 가정에서 부모만 노

력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의 행복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분위기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교육 부담감을 중학생이 지각한 사교육에 

대한 부담의 정도로 정의하고 이를 단일 문항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현재까지 사교육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교육 

참여 시간이나 과목 개수 등과 같은 양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왔는데(박현정, 변상민, 2021; 장유진 외, 2020),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이 느끼는 사교육 부담감에 대한 ‘질
적인 측면’을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황현주(2023) 역시 단일 문항으로 측정한 아동의 사교

육 부담감이 사교육 받는 과목 수보다 학업스트레스를 더 

잘 설명한다고 보고하며 아동의 사교육 부담감과 관련된 

질적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사교육 상황

의 복잡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아동이 느끼는 사교육 부

담감의 다차원적 속성을 반영한 척도를 사용하여 이를 측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의 한

계로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차원을 충

분히 포괄하지 못하였다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사교육 부담감의 여러 측면을 반영한 척도 개

발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아동의 사교육 부담감을 더 정교

하게 파악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

는 후속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둘째, 부모의 성취압력은 자녀가 느끼는 사교육 부담감

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임소현 외(2022)의 조사에서 

부모들이 사교육을 시키는 주요 이유로 응답자의 76.4%가 

자녀의 성적 향상, 59.7%가 좋은 대학 진학이라고 답변하

였는데, 이러한 자료를 참고로 해석해 볼 때 부모의 성취에 

대한 요구가 클수록 자녀가 사교육에 많이 참여하게 되고, 
이는 자녀의 사교육 부담감을 늘린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공부압박을 5점 척도로 조사한 이수진 외(2024)가 실시한 

초록우산재단의「2024 아동행복지수·생활시간조사」조

사에 따르면, 부모의 공부압박은 초등학교 저학년 2.29점

에서 중학생은 2.54점, 고등학생은 2.49점으로 나타나 자

녀가 중학교 시기일 때 부모의 공부압박이 가장 높게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의 특성상 사교육을 전혀 하

지 않는 나라로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일정 수준의 사교육을 한다하더라도 청소년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학습효과도 높이기 위해서는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Wang et al.(2024)의 연구결과로도 뒷받침 되는데, 
이들은 자기결정이론 메타분석을 통해 교사와 부모가 학습

자의 자율성을 지지할 때 학생의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즉, 즐거운 분위기가 조성

된 자율적 학습 환경에서 학습할 때 자신의 의지로 학습을 

하게 되므로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다. 앞선 논

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가정에서 부모만 노력한다

고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전 국민이 청소년의 행복

감에 민감해지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공공 캠페인을 통한 공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싱가포르의 Every School a Good School 정책은 

교육서열 완화, 다양한 성장 경로 인정, 부모 인식 개선을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학생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Ng, 2017). 우리나라도 청

소년들의 학업부담을 낮추기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

하겠다.
셋째, 부모의 성취압력과 자녀의 전반적 행복감 간의 관

계에서 자녀가 느끼는 사교육 부담감의 간접 효과가 유의

하게 나타났다. 즉, 부모의 성취압력은 자녀의 전반적 행복

감을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뿐 아니라, 사교육 부담감을 매

개로 간접적으로도 낮춘다는 경로가 검증된 것이다. 이러

한 매개효과가 나타난 이유는 부모의 성취압력이 자녀에게 

사교육 참여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유발하며, 이로 인해 자

녀가 심리적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여 궁극적으로 행

복감이 저하되는 과정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자녀가 강제된 사교육 환경에서 학습에 대한 

자율성을 잃고 내적 동기가 감소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우

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촉진된다고 보고한(박현정, 
변상민, 2021; 장유진 외, 2020) 선행연구들과 일맥상통하

는 결과이다. 또한 과도한 사교육 참여는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이고 정서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감소시켜 부모-
자녀 관계의 질을 저하시킴으로써 자녀의 행복감 저하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선미, 
주영아, 2019; Luthar & Becker, 2002)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부모의 성취압력의 내용을 살펴보

면, ‘부모님은 내가 학교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꾸중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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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다.’, ‘부모님은 내가 공부해야 할 시간에 잠을 자면 깨우

신다.’, ‘부모님은 친구들과 노는 시간을 정해두고 더 이상 

놀지 못하도록 하시는 편이다.’ 등과 같이 자녀의 학업에 

부모가 많이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교육에 대

한 기대가 있더라도 자녀가 자신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조

절할 수 있다고 믿고 학습에 몰입하는 경우 행복감이 높아

졌다고 보고한 Yin et al.(2025)의 연구결과를 참고할 때 중

학생 자녀의 학습에 대한 자율성과 주도성을 격려해주는 

부모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Steinberg(2014)는 청소년기는 뇌 발달 특성상 감정조

절 능력, 사회적 유대, 위험관리 능력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

기라고 지적하며,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는 전두엽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중학교 

시기의 교육에서는 학업 관련 목표 달성만큼이나 정서적 

안정, 또래 관계, 스트레스 관리 역량을 기르는 경험의 제공

이 필수적이다. Suldo와 Huebner(2006)는 청소년기에 삶

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성인이 되었을 때 정서적 안정, 사회

적 적응, 정신건강이 긍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종단 연구결

과를 발표하며 청소년기의 행복감이 장기적 삶의 질에 핵

심적인 보호요인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기의 정서적 안녕과 심리적 안정이 단기적 학업성취보다 

미래 적응을 더욱 강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

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기 학업 부담을 줄이

는 것 뿐 아니라 자율적인 진로 탐색 기회 확대, 긍정적 또

래활동, 정서코칭 프로그램 등 심리사회적 개입이 병행되

어야 하겠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7세 고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업 및 성공에 대한 압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과도한 학업성취압력을 가하는 것이 자

녀의 행복감과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절한 성취 기대와 함께 자녀의 자율성과 내적 

동기를 존중하는 균형 잡힌 양육 태도를 실천해야 한다. 이
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단위의 부모교육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영유아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과 같

은 전문기관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손승희 외, 2023),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와의 갈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에 비

해 이에 대한 맞춤형 부모교육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

정이다. 이에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

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과도

한 사교육 참여로 인한 자녀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및 교육기관 차원에서도 청소년

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향후 종단적 

연구를 통해 부모의 성취압력과 사교육 참여가 자녀의 장

기적인 행복감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교육 부담 이외의 다른 

심리·사회적 매개 변인을 함께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내적 동기, 사회적 지지 등의 

추가적인 변인을 고려한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

이 주로 부모 성취압력과 자녀의 문제행동이나 정신건강 

등 부정적 결과와의 직접적 관계를 주로 연구한 것과 달리 

사교육 부담감이라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매개 변인을 통

해 부모 성취압력과 자녀의 전반적 행복감 간의 관계를 구

조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러

한 결과는 대한민국의 교육적 현실을 반영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주제어: 부모의 성취압력, 중학생 자녀의 사교육 부담

감, 중학생 자녀의 전반적 행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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